
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구속영장
서울지검, 자금 횡령․배임 혐의로 사전 청구 … 박삼구 회장도 조사

검찰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

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및 자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

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월1일 발표했다.

검찰에 따르면, 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한 후 금

호산업 지분 전량을 미리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.

또 계열사 및 협력기업과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

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.

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2월 둘째주 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검찰은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박찬구 회장은 혐의를

부인했으며,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

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.

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

전 내부적으로 매각방침을 세워 산업은행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.

검찰 관계자는 “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”며 “박삼구 회장 측에 대

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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